
추밀공파 문충공 양촌선생의
손자 안양공安襄公 휘 반攀의
6대손에 제주목사濟州牧使를
지내 제주목사공으로 호칭하는
휘 집B의 장자로서 통덕랑通
德郞을 지낸 시조후 2 5세 휘
절�이 있다. 이 통덕랑공이
인조연간에 출생하여 경기를
떠나 충청도 한산韓山 고을 남
쪽 죽산진竹山津에죽진정竹津
亭을 짓고 문우와 더불어 후진
을 계도하였다. 그리고 경종 1
년, 1721년에 7 5세로 졸하여
한산 화양華陽의 화촌花村 후
록에 안장되었다. 이후로 그
후손이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
는데 근년에 이 후손들이 이곳
화촌에서 이름을 따 화봉회花
峰會라는 화수회를 조직하였
다.
이 화봉회는 1 9 6 3년에 태동

되어 1 9 7 9년에 발족해 화촌세
계花村世系라는 소책자도 만들
어 회원자제의 교양에도 힘쓰
고 장학금을 모아 매연례회에
선대유적을 순례하며 현조의

사당이나 묘역하에서 이를 수
여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
다. 그 회칙을 보면 명칭은 화
봉회라 하고, 사무소는 서울에
두며, 선조의 유덕을 추모하고
그 가르침을 본받아 회원간에
실천케 하여 긍지높은 후손의
도리를 다하며 자기와 자손의
무궁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
으로 하고, 조상 경모사업과
회원간의 애경상문ㆍ자손육영
사업ㆍ유공자 표창 등의 사업
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.
이같은 화봉회는 시조후 2 5세
이후 1 0여대의 후손 단위 문중
화수계花樹契의 성격을 띠고
있는 바 양조사업을 하던 권오
학權五鶴씨가 1 9 7 9년에 초대회
장을 맡은 이래 임기 3년의 회
장직을 혹은 중임도 하며 2대
에 권오현(목욕사업), 3대에
권오봉(건설업), 4대에 권오흥
(성균관 무형문화재보유자), 5
대에 권오수(주택건설업)씨가
회장을 맡아오다가 지난해에 6
대 회장을 3 6세 노루표페인트

부사장 권혁춘權赫春씨에게대
물림시켜 세대교체를 이루고
있다.
6월 6일 아침 7시 3 0분에 이

화봉회원들은 서울 양재동의
서초구민회관 앞에 집결하여
전세버스에 탑승하고 금년의
순례지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
의 운곡서원雲谷書院을 향해
출발했다. 그동안 화봉회는 충
북 음성의 양촌선생 묘역과 사
당,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의
시조 묘소와 능동재사, 경기
장단의 추밀공 단소, 고양시
성사동의 정간공 묘소, 성남시
금토동의 안양공 사패지 유적,
청도 운문면의 아시조 낭중공
유적과 봉암재사, 한산ㆍ부여
의 복거유적지 등을 매년 한
곳씩으로 정하여 두루 참배 또
는 봉심하였는데 금년에는 시
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봉향하
는 경주의 운곡서원을 목적지
로 한 것이다.
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앞을

출발한 전세버스는 경부고속도
로로 진입해 하행선을 달려 대
전에 들러서는 그곳에서 합류
하는 회원을 태우고 중간에 휴
게소에 들러 쉬며 준비해온 음
료수와 인절미 등으로 요기도
하며 담소가 이어지는 가운데
경주에 도착하였다. 12시가 조
금 지난 시각이라 중식을 위해
식당을 찾아 이동하였다.
운곡서원 현지에는 마침 낭

중공 단소 및 유적수호비상대
책위원회의 권오흥權五興 공동
위원장이 화봉회의 고문회원으
로서 동행해오는 것을 계기로,
사전에 몇몇 비대위 인사들이
운곡서원 참배를 겸해 별도 회
동과 청도 현지답사도 하기로
하여 모였다. 영천永川에서 권
영성權寧星 공동대표와 권오육
ㆍ권순갑씨 등 3인, 대구에서
권혁무씨, 경기 안산에서 권택
진權宅鎭 교수, 서울에서 권홍
섭權洪燮 공동대표, 경주에서
권순국權純國ㆍ권혁광權赫光
ㆍ권혁준權赫俊ㆍ권혁근ㆍ권
오상씨 등이 합류하여 함께 운

곡서원 사당에 알묘를 하였다.
화봉회에서는 운곡서원 경덕

사景德祠를 전알展謁하면서 시
조 태사공위에 일헌례一獻禮를
행하려고 전물奠物을 준비해
갔으나 운곡서원도 원묘院廟의
관례상 평상시의 작헌례가 허
용되지 않는 바여서 이는 올리
지 못하였다. 모처럼 멀리 와
서 참배하는 후손들이 아쉬워
하여 마지 않았지만 법도와 절
목을 따라야 하였다.
알묘謁廟를 마치고 화봉회에

서는 권혁춘 회장이 금년도 동
회의 장학금 수혜자 7인에게
장학금을 수여했다. 이는 선대
의 존령이 굽어보는 자리에서
후손 육영의 의의를 살리는 뜻
에서 하는 바였고 그 수혜자는
성균관대 권순찬ㆍ한남대권혁
용ㆍ원광대 권승철ㆍ인하공전
권택중ㆍ한양대 권지애ㆍ대전
대 권우현ㆍ협성대권택성이었
다.
이윽고 서원 강당에 모여 앉

아서는 음복을 위해 준비해간
과일과 음료에 영천에서 마련
해 온‘경주빵’등을 나누어
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. 이
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청도의
아시조 낭중공 단소 이전에 관
한 난상토론이 시작되었다.
경주의 종친회장을 지낸 경

주지역의 원로 권순국씨는 아
시조 단소를 옮긴다는 소식을
능동춘추를 보고서야 뒤늦게
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단 절
대불가론을 폈다. 80여년 전에
선대에서 이룬 일을 아무것도
모르는 후손이 일조에 옮긴다
는 것은 가당치 않으므로 무슨
수로든 이를 막아야 한다 하였
다. 이에 좌중의 모두가 같은
뜻이고 주장이었다. 서울에서
동행한 권홍섭씨, 안산에서 온
권택진 교수도 이단이 절대불
가임을 역설했다. 권오흥씨도
낭중공 유적이 청도군청과 지
역사회에서도 인정하던 사실임
을 부연하였다.

청도군청과 지역에서는 과거
이곳을‘권장군 유적’으로 인
지하고 있었다. 그리고 예부터
지역 부로父老들이‘권릉權陵’
으로 호칭하여 왔는데 이는 권
씨의 능을 뜻했다. 옛적에 어
떤 성씨의 종산을 일컬어‘유
산柳山ㆍ박산朴山’식으로 지
칭한 것과 같다. 청도군 운문
면 정상리 권릉과 낭중공의 단
소가 소재한 산은 이곳에 4백
여년 전 입촌하여 세거하고 있
는 경주최씨 문중 소유인데 이
경주최씨 문중이 전세에 이어
권릉을 수호해오고 있다. 그들
은 권릉을 잘 수호하면 산하
동네에 좋은 일이 있고 불연이
면 재화가 든다는 것을 믿고
있다. 이러한 일이 1천여년을
이어왔다. 이러한 믿음의 전설
과 권릉의 실재를 권씨의 후손
으로서 소홀히 방기할 수가 없
다. 이는 자손된 도리가 아니
다. 이 때문에 3백여년 전부터
선대에서 이곳을 잊지 못해 거
듭 탐심을 하였고 마침내 설단
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근대에
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까지 모
금을 하여 유허비를 세우고 이
를 수호하는 데 뒷받침이 될
위토를 장만하여 주기도 하였
다. 그런데 타성문중이 수호해
주기도 하는 권릉을 권씨 후손
이 도중에 버리고 타처로 이전
해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.
이러한 성토에 대하여 운곡

서원의 유사를 맡고 있는 대구
의 권혁무씨는 중앙종친회와
대종회의 종무위원들이 이미
결정을 한 일이어서 반대를 하
고 일어나도 저지가 안될 것이
라는 설명을 하였다. 그 이유
는 낭중공 단소와 유적이 문화
재로 지정되지 못했고, 이미
위토 등이 매물로 내놓은 상태
이며, 봉암재사가 낡아 무너져
가고 있고, 양소兩所(안동의
능동과 청도 봉암재)의 제사
봉행이 힘들며, 단소는 아무데
나 있어도 된다는 것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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花峰會의 연례 선대유적지 순례
6월 6일 경주 운곡서원 참배
낭중공유적수호위인사들도 회동

▲ 운곡서원 참배를 마치고 화봉회원들이 출발에 앞서 전세차 앞에 모였다.

▲ 경주 운곡서원의 신문안 묘정에서 일동이 전배하고 있다.

▲ 운곡서원의 본손유사가 알묘를 한 화봉회원들에게 서원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
다.

▲ 서원 강당에서 낭중공 단소이전에 관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.

▲ 난상토론에서 권오흥씨가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.


